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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직장 상황에서 외모의 후광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Batres & Shiramizu, 

2022; Dion et al., 1972), 학계뿐 아니라 매스컴 등 대중문화에서도 외모의 중요성 인식을 넘어 외

모주의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만연하다(Cha, 2022; Kim, 2020; Lee, 2020). 매력적 외모가 많은 

사회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외모의 중요성 자체가 사회적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있어 예를 

들어 직위가 낮은 사람이나 여성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는 점 등의 연구 결과가 일관성 있게 제

시된 바 있다(Dion et al., 1972; Haynes, 2012; Heilman & Stopeck, 1985; Sung et al., 2009; 

Tazzyman, 2020). 특히 직장상황에서는 입사와 승진 등에서 외모가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

이 될 수 있으며(Im, 2007; Ruffle & Shtudiner, 2015) 사회경제적 보상과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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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ersonal experiences of businesswomen regarding appearance 

management and their body image. To achieve this, diverse perspectives were employed, including critical, 

practical, and positive body image perspective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7 Korean businesswomen 

with more than 10 years of work experienc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understand their lived experiences of appearance management and body image. The participants 

acknowledged that appearance is important in the workplace - more so for women than for men. They 

commented that appearance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displyaing social attractiveness to strangers, 

but other elements of social attractiveness such as liveliness or social skills take prominence in established 

relationships. Businesswomen, particularly those whose professions involve the display of appearance,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aesthetic labor or the unpaid labor of managing their physical appearance in order 

to meet expectations at work. In general, however, these women considered appearance management to be 

a practice of self-care which seems to demonstrate their positive body imag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strived to understand the subjective, lived experiences of businesswomen, including their thoughts and 

emotions related to appearance management and body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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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결과도 있다(Hamermesh, 2011). 

우리나라는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고 외모를 중시하는 경

향이 있어 세계 성형시장 규모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고(Choi, 2017), 국내외에서 수행된 많은 연구들이 한국인

들의 높은 신체 불만족 경향을 지적해 왔다(Lee, 2018; Jung & 

Forbes, 2007; Jung et al, 2009). 더구나 한국 직장 문화는 아

직 남성위주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성평등의 실현도가 낮다

고 평가된다(Choi et al., 2022). 우리나라의 여성 취업률은 1980

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은 2021년 현재 65%이며, 여성관리직 비율이 10% 미만인 기

업이 전체의 60% 이상으로 여전히 높지 않다(Statistics Korea, 

2021). 즉, 아직도 여성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glass 

ceiling)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남성본위의 직장 문화 안에서 한

국 여성들은 구직과정뿐 아니라(Cha, 2022) 업무 중에도 외모 

관리에 대한 압박과 외모 평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Jang, 2022). 

직장 여성의 외모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 비하여 이들의 

직장에서의 외모 관리 행동과 경험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많지 않다. 국내에서 수행된 직장인의 외모에 관한 연구

로는 직업적 성공을 위해 직장인이 추구해야 할 이미지를 정의하

고자 한 연구(Hwang & Lee, 2019; Yoo & Choi, 2010, 2012, 

2014), 직장에서의 성과 또는 개인적 행복감에 대한 외모 또는 외

모 관리의 영향(Im, 2007; Jang, 2021; Lee et al., 2022; Yoo 

& Choi, 2014), 화장품이나 패션제품의 소비자로서의 행동에 관

한 연구(Jeon, 2020; Lee et al., 2017; Yoo, 2017) 등 대체로 외

모 관리의 중요성 및 긍정적 효과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이들 중 일부는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여성으로서

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패션 또는 미용 제품의 소비자로

서 다룬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해외에서의 직장 여성의 외모 

관리와 관련된 연구들도 비판적 또는 실용주의적 관점을 채택하

고 있어 이들의 다양한 경험을 여러 각도로 종합적으로 연구한 경

우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한 정성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

라 직장 여성들의 산 경험(lived experience)을 비판적 관점, 실용

주의적 관점, 그리고 긍정적 신체 이미지 관점을 포함한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여성으로서 그들이 참여하는 외모 

관리 행동과 신체 이미지 경험을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

하여 특히 이들이 경력을 쌓아가며 관리직으로 진급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외모와 관련된 감정과 갈등, 경험 등

과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정의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

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외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여성들의 외모 관리와 관련되는 경험을 살펴보고, 여성들

이 외모와 관련되는 사회적 기대와 압박 속에서 자기존중감을 유

지하면서 직장 여성으로서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개인적 

경험을 묘사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들의 업무수행과 자아 정체성 구축의 측

면에서 외모의 역할을 되짚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복식사회심리

학 분야에서의 외모 연구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기존의 복식사회심리학 영역에서 외면되어 온 주제

라는 면에서 학문적 기여도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외모

의 경제적 측면 또는 객관적 성과 등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의 불평등과 외모주의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경험을 연구함으로써 외모 관리를 여성들의 시각

에서 바라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헌 고찰

1. 직장 여성의 외모 관리 행동에 대한 다양한 관점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경제적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직장 여성들의 외모 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

었다. 직장 여성의 신체 이미지 또는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과 행

동에 대해 기존 선행연구는 외모 관리를 여성들에게 강제된 일종

의 노동으로 바라보는 비판적 관점과 외모를 개발하고 활용할 것

을 제안하는 실용적 관점의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비판적 관

점의 연구들은 개인, 특히 여성들에게 외모 관리를 강요하는 사회

의 부정적 영향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디어 연구 분야 

또는 여성학 분야에서 주로 제기된 비판적 관점에 따르면, 직장 

여성들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직무 자체가 외모와 관련되는

가와 무관하게 빈번하게 외모 관리를 요구받으며, 보상 없는 외모 

노동(unpaid aesthetic labor; Warhurst et al., 2000)에 몰두하

게 된다. 그에 비하여 뷰티 또는 패션 산업에서의 실용주의적 관

점은 외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자신의 사회적 매력(Hwang & 

Lee, 2019) 또는 전문적 이미지(Yoo & Choi, 2010, 2012)를 키

우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 두 가지 관점은 모두 사회

적 상황에서 외모가 업무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여성들에게 아름

다움을 강요하며 개인의 몸을 통제하는 사회구조적 시스템의 구

조적 권력을 비판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외모가 가지는 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경쟁우위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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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신체 이미지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이 주도하던 서구의 

학계에서 10여 년 전부터 제기되어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또 다

른 관점은 긍정적 신체 이미지 관점이다. 앞서 언급한 비판적 관

점들에 비하여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에서의 관점은 등한시된 경

향이 있다. 긍정적 신체 이미지 관점은 개인의 외모에 대한 사회

구조적 압력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압

력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며 자신의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

음을 강조한다(Tylka & Wood-Barcalow, 2015). 긍정적 심리학 

관점에서 신체 이미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경우 그간 비판적 관

점으로 인하여 심리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이 과소

평가된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 여성의 외모 관리 행동의 연구에 대한 보

다 심층적 접근을 위해서는 외모 관리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외모 관리에 대한 이러한 다

양한 관점들을 먼저 고찰하고 그에 근거하여 직장 여성들의 외모 

관리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비판적 관점: 자본으로서의 외모의 개념과 외모 노동

선행연구에서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what is beautiful is 

good)”이라는 고정관념에 의해, 일반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은 다

른 측면에서도 좋은 특질을 가질 것이라고 여겨지는 후광효과

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Dion et al., 1972). 다양한 선행연구들

이 매력적 외모를 소유하는 것의 사회적 중요성을 논하였는데, 특

히 1990년대 이후 외모를 ‘자본’으로서 보는 시각이 강조되어 왔

다. 외모와 관련하여 자본의 은유를 사용한 예시로는 physical 

capital (Shilling, 1991), bodily capital (Connell & Mears, 

2018; Haynes, 2012; Wacquant, 1995), girl capital (Mears, 

2015), aesthetic capital (Anderson et al., 2010; Holla & 

Kuipers, 2015), erotic capital (Hakim, 2010, 2011) 등이 있

다. Neveu (2018)와 같은 학자들이 “쇼핑리스트 증후군”(p. 366)

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부르디외(Bourdieu)의 자본 개념은 외모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외모를 자본으로 본다는 

것은 그것이 사회에서 보다 많은 혜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권력 또는 경제적 부와 교환가능한 가치로 본다는 것이다. 

이들은 외모 자본을 문화 자본의 일부이며 젠더화된 개념으로 보

고 남성에게보다는 여성에게 훨씬 더 중시된다고 하였으며, 특히 

조직에서 요구되는 프로패셔널한 외모는 남성적인 중류층의 이미

지로, 젠더, 사회계층, 인종을 기반으로 구체화되어 정의되어 있

다는 비판적 시각을 취하고 있다(Haynes, 2012).

여성학자인 Naomi Wolf (2002)는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아

름다움을 강요하는 현상을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가부장적 주

류사회의 반격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는 

직업들이 ‘아름다움’의 대가를 받는 직업들로 재분류되고 있음

을 지적하였다. 또한 Mears (2014)는 패션모델과 같이 신체를 

보여주는 것이 주가 되는 직업을 전시용 직업(display jobs)이라

고 일컬으며, 이러한 전시용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일반적

인 여성들이나 남성들보다 훨씬 큰 보수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Mears & Connell, 2016). Wolf는 미국사회가 여성의 고

용과 승진의 조건으로 ‘직업에 필요한 아름다움이라는 자격조건

(professional beauty qualification)’을 정당화시키고 보편적

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Wolf에 의하면, 여성운동으로 인

해 성평등 의식이 확대될수록 ‘아름다움’ 이데올로기도 더 강화

된다고 하였다.

여성의 외모가 고용현장에서 통제되는 가장 전형적인 경우

는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들로, 외모가 하나의 직업능력으

로 요구되는 경우이다(Quach et al., 2017; Shin et al., 2015; 

Tazzyman, 2020; Warhurst et al., 2000). 이 경우 여성의 외모

는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되면서 회사의 자산으로 객체화되고 개

인의 외모뿐 아니라 인격까지도 회사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이 야

기되기도 한다. 이처럼 여성들이 외모를 관리하도록 요구받는 것

을 Warhurst 등(2000)은 ‘외모 노동(aesthetic labor)’이라고 일

컬었으며, “고용에 참여하는 순간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체화된 

능력과 속성’을 제공하는 것(Warhurst et al., 2000, p. 4)”이라

고 정의하였다. Mears (2014)는 외모노동을 “개인이 자신의 신

체의 모습 또는 효과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상받는 

노동”(Mears, 2014, p. 1332)이며,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과 

유사하여 계층과 인종, 성별에 따른 차별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하

였다. 또한 그는 여성들에게 외모 노동과 성적 노동(sexualized 

labor)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외모 노동

은 외모의 아름다움과 매력도(Pettinger, 2004), 의복의 스타일

이나 목소리, 억양, 외모 등(Nickson et al., 2005)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까지 포함하는 “연성 기술(soft skills; Mears, 2014, p. 

1337)”로도 표현된다. 

한편, Tazzyman (2020)은 외모 노동이 자기(self)의 지속적인 

생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업무시간 외에도 수행해야 하는 체화된 

행동이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여성들에게 외모 노동을 요구하

는 것은 성적 불평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커리어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자기표현의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Vonk (2021)는 선행연구에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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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상사에 의하여 외모 노동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

을 가정해 왔으나, 수평적 조직문화를 이상적으로 여기는 근래의 

추세를 고려할 때 동료들 간의 상호통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

다. 그는 질적연구를 통하여 동료들 간의 외모에 대한 상호통제

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데다가 개인적 취향에 근거를 둔 경우

가 많고, 은밀한 형태로 나타나며, 직장 내에서의 소속감과 관련

될 수 있음을 밝혔다. Vonk에 따르면 외모 노동은 금전적 보상이

나 특정 상사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 이상으로 취업의 불안정성

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비판적 관점에서 직장 여성의 외모 관리를 다룬 연구들

은 외모 관리를 젠더 불평등한 사회구조 안에서 여성들에게 요구

되는 사회적 이데올로기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는 직장 여성의 가

치를 본 업무에 대한 역량보다는 외모라는 척도로 평가하게 하여 

여성들이 외모 노동을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사

회구조 내에서 개인 여성들은 사회적 권력을 얻고 보다 많은 혜택

에 다가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모 자본을 축적하기 위하여 외모 

관리에 힘쓰게 된다는 것이다. 

3. 실용주의적 관점: 매력 자본과 사회적 매력의 추구

외모를 자본으로 바라보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비판적 관점을 

갖는 데 비하여, 사회학자인 Hakim (2010)은 개인이 이러한 자

본을 축적시키는 것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실용주의적 관점을 보

여주고 있다. Hakim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성공에 기여하는 요

소로 ‘매력 자본(erotic capital,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번역서의 제

목을 따라 erotic capital을 “매력 자본”으로 표현하였다)’이라는 

용어를 제안하며, 이를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그에게 다가가도

록 만드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Hakim에 따르면 매력 자본은 

다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미모, 성적 매력, 사회적 기술, 활

기, 사회적 표현 능력, 성적 능력의 6가지 요소, 또는 일부 문화에

서는 여성의 출산 능력(fertility)을 포함한 7가지 요소로 구성되

어 있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매력 자본은 모든 사회적 맥락에

서 타인, 특히 이성에게 끌리게 만드는 미적, 시각적, 육체적, 사

회적, 성적 매력을 종합한 개념이다. 이 개념에 대해서 학계에서

는 개인으로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회적 계급과 구조적 한계를 강

조한 부르디외 자본 개념의 원래 취지를 왜곡하였다고 비판하기

도 한다(Kukkonen, 2022; Neveu, 2018). 

Hwang과 Lee (2019)는 Hakim (2010)이 제안한 매력 자본의 

개념을 조직 내에서의 사회적 관계에 적용하여 ‘사회적 매력’이라

는 개념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은 ‘사회적 매력’을 타고난 신체

적 외모만을 통한 매력이나 성적 매력이 아닌 ‘사회적 표현력이나 

사회적 기술을 통해 발산할 수 있는 성취된 매력’으로 정의하였으

며, 국내외 문헌의 고찰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사회적 

매력의 구성요소를 후천적 외모, 사회적 표현, 활력, 사회적 기술

의 4가지로 도출하였다(Table 1 참조). 이들이 제시한 사회적 매

력은 Hakim의 7가지 요소 중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

의 노력을 통하여 개발이 가능한 요소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미모 대신 후천적 외모가 제시되었으며, 성적 매력, 출산 능

력 등의 요소들은 제외되었다. 

이 외에 국내에서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은 대

체로 매력 자본 또는 사회적 매력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실용

주의적 관점을 따르고 있으며 외모 관리의 결과로 성취할 수 있

는 긍정적 성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Yoo와 Choi (2014)는 

직장인들의 외모 관리 전략을 강도와 방향에 따라 전략적 활용, 

차별전략, 동조전략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외모의 전략적 활용

과 동조전략이 좋은 인간관계, 사회적 파워, 창의적 인상을 통해 

직업적 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또한 Im (2007)은 

직장 여성들이 외모가 자아존중감이나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직장에서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신념을 갖고 있

다고 하였다. 

Table 1. Components of Social Attractiveness and Their Definitions (Source: Hwang & Lee, 2019)

인상관리행동 사회적매력요소 내용 사회적 매력 제고를 위한 인상관리 행동

외모관리

후천적 외모

(beauty)

얼굴의 매력에 초점을 두는 요인으로, 사회에서 요구되는 이상적 

미를 기준으로 외모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행동

체형관리, 피부관리, 헤어관리, 메이크업, 미용수술, 

네일관리

사회적 표현

(social presentation)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상황과 장소에 적합한 의복과 스타

일로 의사를 표현하는 뛰어난 기술이자 자기표현방식
의복행동, 의복관리, 액세서리

비언어적 행동

활력

(liveliness)

타인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신체 언어

로 전달하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행동

얼굴표정, 제스처, 자세와 몸짓, 시선 등 신체 움직

임에 의한 신체언어

사회적 기술

(social skills)

다른 사람과 사회적으로 더 쉽게 상호작용하고 편안하고 위협적이

지 않은 방식으로 사람들과 잘 지내는 능력
비즈니스 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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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긍정적 신체 이미지 관점: 자기 돌보기로서의 외모 관리

긍정적 신체 이미지(positive body image) 관점은 서구에서

의 신체 이미지 연구가 주로 병리학적(pathodological) 관점에

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에서의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개념을 연구한 Tylka와 Wood-Barcalow (2015)는 기존의 부정

적 신체 이미지 연구를 통해서는 신체 이미지 장애를 가졌던 사

람들이 부정적 신체 이미지를 극복하더라도 중립적인 신체 이미

지에 머무를 뿐, 긍정적 신체 이미지를 갖게 하기 어렵다는 한계

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 자신

의 신체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여기도록 하는 관점에

서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긍정적 신체 이미

지는 신체 불만족 같은 부정적 신체 이미지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

니라 별개의 독립적 개념이며, 선행연구에서 삶에 대한 만족(life 

satisfaction) 또는 행복 등의 긍정적 심리작용을 예측하는 변수

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는 부정적 신체 이미지와는 별도로 연구되

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부정적 신체 이미지에 따른 외모 관리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

적 기준에 부응하려는 노력 또는 그러한 기준에 대한 내면화로 해

석되어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긍정적 신체 이미지 관점에

서는 외모 관리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를 갖지

는 않는다. 부정적 신체 이미지에 의한 외모 관리와 긍정적 신체 

이미지에 의한 외모 관리의 차이는, 전자는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데 초점이 있다면, 긍정적 신체 이미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외모 관리는 여성들의 자기에 대한 관심과 자기 돌보기의 동기

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ylka와 Wood-Barcalow (2015)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가 다

차원적인 개념으로 신체 만족 또는 외모에 대한 평가 이상의 것이

라고 하였다. 그들은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속성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신체에 대한 감사로, 단순히 자신의 외모 또

는 신체가 문화적 외모 이상에 부합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가진 기능이나 역할, 또는 독특한 개성 등을 고마

워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신체 수용 및 사랑으로, 이는 나르시시

즘이나 허영심과는 구별되며, 사회문화적 이상을 추구하거나 다

른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

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만족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아름다움에 대한 포괄적 정의인데, 외모가 개인의 노력에 의해 변

화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 무관하게 외모에는 다양한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외모에 대

한 적응형 투자로, 이는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한 

외모 관리가 아니라 자기를 돌보는 활동으로서 자신의 스타일 감

각과 성격에 맞게 외모 관련 자기관리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을 의

미한다. 다섯 번째는 내적 긍정성이다. 내적 긍정성은 긍정적 신

체 이미지, 긍정적인 감정(예: 신체 자신감, 낙천주의, 행복), 적

응형 외모관리 행동을 연결시키는 요인이다. 여섯 번째는 정보의 

필터링으로,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와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

고 위험할 수 있는 메시지는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긍정적

인 신체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라도 신체 이미지를 위협하는 외

압의 영향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메시지를 거부할 수 있

어야 한다.

이처럼 긍정적 신체 이미지 관점은 외모관리를 자기 돌보기로 

간주하는 것을 넘어 신체를 사랑하고 편안히 여기는 것을 포함하

며, 외모에 대한 통제와 관심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외모 관리에 

임하는 개인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감과 자기존중감을 유지

할 수 있게 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직

장 여성들의 외모 관리 및 신체 이미지 경험을 분석하는 데 있어

서 긍정적 신체 이미지 요소가 발견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직장 여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 

매력 및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과 외모 관리 행동에 대해 연구하고

자 하였다. 직장이라는 사회적 상황은 문화적 요소를 많이 반영할 

것이며, 외모 및 신체 이미지, 사회적 매력 또한 문화특정적인 개

념이므로 연구의 범위를 한국의 관리자급 직장 여성들의 경험으

로 한정하였다. 특히 직장 여성의 외모 관리는 직장이라는 사회

적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경험이므로 일정 기간 이상의 경

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

단하여, 관리자급 직장 여성들의 외모 관리 경험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한국의) 관리자급 직장 여성들에게 ‘직장 여성’의 

이미지는 어떠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 여성’으로서의 정체

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한국의) 관리자급 직장 여성들은 사회적 매력을 

어떻게 정의하며, 사회적 매력에 옷 입기와 외모 관리가 얼마나 

기여한다고 보고 있는가? 

연구문제 3. 외모 관리에 대한 선행연구자들의 비판적 관점, 

실용주의적 관점, 긍정적 신체이미지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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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리자급 직장 여성들은 직장에서의 외모 기대에 대하여 어떻

게 인식하고 있으며, 외모 관리를 위하여 어떤 활동을 하는가? 

연구문제 4. 외모 관리에 대한 선행연구자들의 비판적 관점, 

실용주의적 관점, 긍정적 신체이미지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

의) 관리자급 직장 여성들의 신체 이미지 경험은 어떠한가? 

2. 연구 절차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심층면접법을 이용하였으며, 특히 10년 

이상의 직장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다양한 업종, 직군의 직장 여성 19명을 대

상으로 눈덩이 표집법으로 모집하였다. 인터뷰는 2018년 8월에

서 9월 사이에 진행되었다. 응답자 중 1명은 기초조사 후 해외로 

이주하여 최종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2명은 면접이 이

루어지기 전 해외에 거주한 기간이 길어 국내의 직장 상황보다는 

해외의 상황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하고 

17명의 응답만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Table 2). 

심층면접은 반구조화된 면접 지침서를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

들이 편안하고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장소와 시간에 진행하였으며, 

면접 시간은 1인당 40분에서 90분 사이로 소요되었다. 면접은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였고 직장 여성의 직장생활, 사회적 매

력, 외모관리와 패션에 관련된 경험 등을 질문하였다. 면접 내용

은 녹취,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은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범주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NVivo 11 (QSR 

International, Burlington, MA, USA)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절차에 대해서는 제1저자가 소속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IRB 승인을 받았다(KUIRB-2018-0020-02).

3. 측정도구

면접을 위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직장 여성들이 사회적 매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부여

하는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Hwang과 Lee (2019)의 틀을 

이용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면접 전에 간단한 인구통계적 특성

(연령, 성별,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과 응답자 개인의 패션에 대한 

관심도(패션, 외모 관리, 패션제품 구입 빈도, 외모 관리 비용 등)

를 묻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시하였으며, 이후 면접의 진행을 위

하여 참고하였다. 면접을 위한 질문지에 포함된 내용은 아래와 같

다. 면접의 흐름에 따라 질문의 순서는 바뀌기도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질문을 통하여 구체적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였다. 

■ 개인의 패션 및 외모에 대한 태도

■ 직장 여성에 대한 이미지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ID Age Occupation Career
Marital

status

Income

level

Interest

in fashion

Interest

in 

appearance

Appearance

management 

spending

A 39 아나운서 14년 기혼/유 401-500만원 9 8.5 100-300만원

B 39 공무원 15년 기혼/유 401-500만원 4.5 6.5 50-100만원

C 39 비서(로펌) 15년 기혼/유 401-500만원 7 7 30-50만원

E 40 사무직(통번역) 16년 기혼/유 501-700만원 5 6 50만원

F 40 사무직(홍보) 15년 기혼/유 201-300만원 7 6.5 100만원

G 40 호텔리어 16년 기혼/유 401-500만원 6.5 6.5 300만원

H 40 의류회사 대표 10년 기혼/유 701-1000만원 10 10 50-100만원

I 39 비서 14년 기혼/유 501-700만원 5.5 4.5 300만원

J 41 뷰티샵(네일리스트) 10년 기혼/유 150-200만원 5 8.5 20-30만원

K 44 은행원 15년 기혼/유 501-700만원 6.5 4.5 10만원 이하

L 45 은행이사 16년 기혼/유 1000만원 이상 6 6 100만원

M 43 판사 15년 기혼/유 501-700만원 3 3 10만원 이하

N 43 아나운서/겸임교수 18년 기혼/유 1000만원 이상 9 8 10-30만원

P 39 화장품회사 대표 17년 미혼 1000만원 이상 10 10 30-50만원

Q 43 회사원 18년 기혼/유 301-400만원 7 7 10-30만원

S 43 커리어 컨설턴트 16년 미혼 201-300만원 6 6 10만원 이하

T 51 변리사 19년 기혼/유 701-1000만원 5 5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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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여성의 사회적 매력에 대한 정의

■  사회적 매력 요소(외모, 활력 요소, 사회적 기술)의 상대적 

중요성 인식

■  직급이나 직무에 따른 사회적 매력 요소들의 중요도 차이

■  직장에서의 외모 기대와 드레스 코드

■  직장에서 여성으로서의 매력 및 외모 꾸미기에 대한 견해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외모 관리 행동 및 관심 정도

■  연령 및 직급의 변화에 따른 외모관리 변화

■  타인에게 인식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

4. 연구참여자 특성

연구참여자들은 39~51세의 여성으로 사회생활 경력이 모두 

10년 이상이며 직업군은 다양하였으며, 2명의 응답자를 제외하고 

모두 기혼자였다. 응답자의 소득 수준은 국내 여성 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297만원(Statistics Korea, 2018)보다 높은 편이었으며, 

패션 관심도와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1~10 사이로 표시하

라고 하였을 때, 3점에서 10점 사이로 다양하게 응답하였으나 한

두명을 제외하고는 5 이상으로 응답하여 대체로 보통 이상의 관

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평균 외모관리 비용

은 1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다양하였다(Table 2).

연구 결과

1. 직장 여성의 이미지: 자신감, 긴장감을 유지한 태도

연구참여자들에게 ‘직장 여성’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모습을 질

문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외형적으로는 정장수트(E, G, H, 

J)를 입고 높은 구두(E, B, G, H, J)를 신은 세련된 여성(C), 짧

거나(E) 웨이브진 머리(J)에 가벼운 화장(G), 스커트에 스타킹(H) 

등이 언급되었다. 또한 자차로 출근하고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

로나 옷을 잘 갖춰 입을 여유가 있는 모습(B), 사회적 매너가 좋을 

것이라는 인식(A) 등의 답변도 있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외형적인 모습은 그들이 생각하는 직장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 

또는 고정관념이 반영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복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H는 이러한 고정관념이 “되게 답답한” 이미지라고 

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편으로, 가정주부들에 비하여 높은 구두를 

신을 이유를 가진 점이 특권이라고 하기도 하였으나(B), 큰 가방

을 들고 다녀야 해서 작은 핸드백을 들 수 없다는 점(M)이 제한요

소이기도 했다. 

외적인 요소 외에도 전문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와 전문성 등

과 연관되는 언급도 많았다. 이와 같은 내면적 측면은 연구참여자

들이 생각하는 직장 여성으로서의 이상적 특성 또는 덕목을 반영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당당함(T) 또는 자신감(A, Q, E, G, J), 

카리스마(C, N), 전문성(K, M, A, Q), 일에 대한 열정(C), 또는 

자존감(T, G), 다방면에서 능력있는 여성(I) 등과 같은 내적 속성

을 표현하는 단어들도 함께 언급되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이

러한 내적 속성을 외모와 연관시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

어 아나운서인 A는 매력적인 외모는 “관리되고 있는 상태”에 기

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긴장감이 유지되는 것에서 오는 것으로, 

애티튜드가 좀 다르다”며, “긴장하고 살면 보여지는 태도가 다르

다”고 하였다. 한편 사설교육기관의 관리자인 Q 또한 단정한 옷

차림을 통하여 자신감이 드러난다고 하였고, 역으로 내면에서 오

는 자신감이 외적인 매력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이도 있었다(T). 

이는 Yoo와 Choi (2010)의 연구에서 외모가 성실성과 자기관리

를 표현한다고 한 점과 일관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T:  전에는 그게 바깥에서 보여지는 외모에서 풍겨 나온다고 생각했

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면에서 나오는 자신감, 능력이라든

가, 모든 것은 자신감으로부터 매력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전반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직장 여성이라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며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일을 하는 것은 자기 계발이 되며(L, G), 자신감이나 자존감

을 높이는 일로 일상생활에서 위축되지 않게 한다고 보았으며

(G), 직장을 나오면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고(B), 직장을 다

니는 것은 아주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회성을 

높여주며 전업주부로 사는 것보다는 세상을 더 이해하게 한다(J)

는 점에서 긍지를 표현하였다. 이들은 자신들뿐 아니라 타인들도 

직장 여성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 즉 전문적이고(Q), 부지런하

다는 인식을 가졌을 것이며(M), 또래의 전업주부들이 부러워한다

고 인식하고 있었다(B, T).

A: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이라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죠. 아무래도 

저는 전업주부도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회 기준 자체가 전업주부 하면 남편만 일하고 집

에서 놀고 쉬는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 긍정적인 요소보단 부정

적인 요소가 강한 거 같아서 직장여성이라서 긍정적인 게 아니

라 그런 부정적 요소를 제외하니 좀 더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한편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으로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여성

들의 경우, 직장일과 가정일, 특히 육아에 대한 책임이 내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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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출되었다. 아이가 어린데 굳이 나가야 하느냐는 주변인들

의 부정적 시선을 언급하기도 하였고(E), 스스로도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여기거나(L),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로 인하여 늘 바

쁘고 지쳐 있는 모습을 떠올리기도(F) 하였다. 또한 판사 M과 같

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직장과 육아(또는 자녀의 입시성

과)를 병행하며 모든 일을 다 잘하는 여성이 롤모델이고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갈등에는 사회적 시선이 연관되어 있었는데, 여성이 직

장 생활을 하는 것은 본인만 좋은 일이다(M), 전업주부들이 시기

하거나 질투하기도 한다(E), 엄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아이를 

떼어놓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독하다’(K) 등의 표현을 통하여 그

러한 시선에 대해 의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또래 

아기엄마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E).

F:  요즘 할머니들이 봐주는 사람들 보면 안 벌어도 되는데 굳이 나

가서 저런다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요즘은 맞벌

이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커진 것 같아요. 

옛날엔 애가 어리면 어린데 네가 꼭 나가서 일을 해야겠냐 뭐 이

렇게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왜냐면 한 명이라도 더 

벌어야 그게 충족이 되니까 그래 너 가서 일해라. 할머니 할아버

지가 봐준다거나 그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도우미를 써서라도 

같이 일을 해라라는...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런 입장이라 좀 긍

정적인 것 같아요. 

C:  애를 잘 관리를 못할 것이다. 애보다는 일이 우선적일 것이다 생

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E:  아기 하원해서 놀이터 이런 데 가면 일을 안 하는 엄마들이 있으

면 괜히. 안 그래도 나는 친해질 기회가 없는데 조금 더 거리를 

느끼는 거 같고. 그런 시선이 있어서. 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옷

을 갈아입고 하원하러 가거나.

한편, 전문 여성과는 상반되는 이미지로 ‘아줌마’라는 호칭이 

있다. 아줌마라는 표현은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호

칭이기도 했다(A, B, K, L, P, Q). 이는 ‘아가씨’라는 표현과 대비

되는, 연령과 연관되는 표현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

는 ‘펑퍼짐한’ 등의 수식어와 함께 동반되어 여성에 대한 비하가 

담긴 시각을 반영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인터뷰 인용문 중 연구

자의 부가 질문 내용은 괄호 안에 R: 로 표기하였다.)

K:  선생님, 아니면 이름, 지점장님 이런 명칭, 직급으로 불려지다가 

아줌마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정말 안 좋더라구요. (R: 무엇이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냥 아줌마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 내가 

벌써 아줌만가 나를 보고 아줌마라고 그러네. (R: 아줌마라는 말

이 그러면은 좀 나이와 관련되는 걸까요?) 그런가 봐요. 그게 제

가 어느새 그렇게 나이가 먹었구나. 아, 그게 저는 그랬던 것 같

아요. 사실은 저는 나이 먹는 거는 그냥 괜찮거든요. 그 단어 자

체가... 대개 아줌마라고 하는 그 이미지 자체가, 왠지 이렇게 편

안하고 펑퍼짐한 아줌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직업적 정체성이 강한 여성들은 직장 외의 장소에서도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보여주고자 하기도 하였다(A, P, Q). 이는 “아줌

마”라는 통칭과 함께 여성들을 경시하려는 사회적 고정관념에 대

한 저항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화장품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

는 P는 뷰티라는 전문영역 때문에 타인들이 갖는 기대가 있으며, 

직장 밖에서도 그 기대에 부응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려 한다고 하

였다. 

A:  네, 그런 [직장이 아닌 곳에서도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라는 인식

을 해주는 것에 대한] 바람이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직장 여성으로 인식해 주길 바란다기보

다 풀어진 모습으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죠. 

P:  전 아무래도 제가 뷰티 쪽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어, 뷰티 쪽의 

사람이라고 화장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외모적인 부분

을 연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셋으로 

뭐...전 솔직히 그렇게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관리해야 되겠다고 저만 빼고 다 하더라고요. 화

장도 잘 안하고 그런 성격인데, 이제 직원들하고 있다 보니 항상 

사람들 만나고 할 때도 풀메이크업하고 머리부터 하고 신발까지 

향수까지 항상 신경을 쓰고 왜냐면 그들은 나에 대해서 기대감

이 있을 터이니. (R: 그 기대에 부응하여?) 예. 아무래도 노는 자

리라고 하더라도 뭐 이제 향수를 하나 갖고 다닌다든지 메이크

업이 없어도? 뭐 그런 식으로?

Q:  그래서 편하게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뭐, 아직 제가 아줌마 소리

를 별로 들어본 적 없는데, 뭐 그냥 편하게 아줌마가 되더라구요. 

근데 조금 그래도 차려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쉽게 아줌마라는 

소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L은 직장 밖에서 언니나 아줌마로 불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

아들이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커리어우먼으로 보여지고 싶다고 

하였다. 한편, S는 전업주부와는 달리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말투나 매너 등에서 드러나는 것 같다고 하였다. 

L:  직장 내에서는 항상 이사님 이사님 이렇게 불리다가 직장 밖에

서는 그냥 언니나 아줌마로 불리고,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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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요. 근데 직장 아닌 곳에서도 나의 이런 외모나 인상도 뭔

가... 좀 커리어 우먼 같으십니다. 직장생활 하세요? 사회생활 하

시는 분 같네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기분이 좋네요. 또 그렇게 

인식되면 좋겠어요.

같은 맥락에서 ‘아줌마’라고 불려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인 연

구참여자들도 이제는 아줌마라는 나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태

도와 함께, “내 전문영역 외의 부문에서는 아줌마일 뿐”(T)이라는 

말을 통해 ‘아줌마’라는 호칭이 전문성과 대비되는 표현이기도 함

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굳이 직장 

외의 장소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보이거나 자신의 직업이나 직급

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태도에서 한편으로는 

치열한 직장에서의 생활에서 가정으로 돌아온 후에는 여성들에게 

전문성을 기대하지 않는 사회적 기대 뒤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마

음도 엿볼 수 있다. 특히 전문직 여성의 경우, 직장 외의 상황에서 

자신의 직업 또는 직위에 맞는 외모 표현을 타인들이 기대할 것이

라는 부담을 표현하였다(판사 M). 즉, 평상시에는 특정 직업역할

을 수행하는 여성이 아닌 자연적 인간으로서 자신의 개인적 취향

에 따른 옷차림을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C, G, I, M). 이는 직급 

또는 직업의 이미지에 맞게 외모를 관리하는 외모 노동(aesthetic 

labor)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수용하는 

정도는 약간씩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자신의 일에 대해 긍지를 

느끼고, 자신의 직업 안에서 자신의 역량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계발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다양하게 많은 사

람들을 접하고 많은 분야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많은 역량이 키워

지고 자신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L), 또한 직장과 가정의 이중 부담을 감수하며 일하면서 강해지

고(K), 여러 가지 일을 해내면서 당당해질 수 있다(G)는 점에서 

직장 여성임에 긍지를 표현했다. 

2. 사회적 매력의 구성요소와 외모의 기여도

직장 여성의 사회적 매력을 어떻게 정의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응답들이 제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직장생활에서 

외모 및 옷 입기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으나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역량이라고 하였으며, 외모나 옷 

입기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에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었

다. 그러나 한편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타인을 평가할 때에도 외모

에 우선권을 두지는 않더라도 외모를 고려하게 된다는 점을 인정

하였다. 

B:  제가 직원을 관리를 해도 똑같은 실력이라면 외형적으로 좀 더 

신뢰 가는 사람을 어디 큰 자리에 더 쓰고 싶지요. (R: 외형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 우선 상황에 적절한 복장과 매너와 

말투, 표정, 시선처리 다 포함해서...

E:  [예의 바른 행동을 했던 사람이] 좀 너무 옷을 촌스럽게 입는다

면 저의 호감도가 좀 떨어질 거 같긴 해요. 

G:  솔직히 호텔이라든지 스튜어디스 이런 사람인데 실력이 되고 한

다고 하더라도 신체라든지 패션이 좀 어글리하면 좀 감점이라든

지. 아니 대놓고 감점은 없겠지만 자기 마음 속에 체크를 안 하

겠어요? 그런 게 많이 중요한 거 같아요. 

P:  그땐 그런 거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먹기 좋은 떡이 아무

래도 외모겠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

사회적 매력에 있어서 외모가 중요한 이유는 주로 자기관리의 

지표(index)로서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자신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일과 관련된 면에서도 관리가 안 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

다(B, C, N, P). 그리고 깔끔한 옷차림과 정돈된 외모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직장에서 피해야 할 모습으로 

“빗질조차 하지 않는 부스스한 머리”(J), “구김이 많이 가거나 세

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냄새나는 옷”(F), “파티 차림으로 출근하

는 것”(S) 등이 언급되었고, 지나치게 짧은 치마나 노출이 심한 옷

차림(E, F, M)이나 성적으로 자극적인 옷차림(P, T), 상황에 맞지 

않는 지나친 캐주얼 차림(B, F, G, H, I, P)도 부적절한 차림으로 

꼽혔다. 한편 외모는 자기 관리인 동시에 “요즘은 그것이 능력”

(P)이라고 하기도 했다. 

P:  예를 들어서 머리 안 감고 비듬 뚝뚝 떨어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

면 그건 아무래도 능력이 있어도 ‘저 사람 너무 좋아 능력 있어’ 

이런 말은 안 하죠. 

연구참여자들에 의하면, 사회적인 매력에 있어서 외모나 패션

은 첫인상을 형성하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하며, 상호작용이 많아질

수록 외양적인 요소의 효과는 줄어들고 다른 요소들, 즉, 사회적 

기술이나 활력 요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를 보

여 준 대표적 예를 방송사에 소속되어 있다가 프리랜서로 활동하

게 된 아나운서 A에게서 볼 수 있다. 

A:  직장에 몸을 담았을 땐 상대적으로 활력요소나 사회적 기술 요

소가 더 중요했어요. 왜냐면 나의 평상시 모습을 같은 직장 동료

들은 알고 있으니 내가 그냥 하루 좀 더 신경 쓴 날은 아 오늘 좀

더 특별한 일이 있나 보다 오늘 좀더 예뻐 보인다 이 정도 수준

에서 끝났지만, 활력요소나 사회적 기술은 그 문제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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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생활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그게 좀 더 중요했다면, 프리랜서

로 나오고 나서는 어쨌든 사람들과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만나

는 일이 직장생활보단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신체요소나 패션요

소가 좀 더 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또한 매력 있는 직장 여성 또는 롤모델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달라고 했을 때 외모보다는 포용력과 리더십 등의 인성을 중심으

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배려 또는 인간미(P, A, T), 

개념(F),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T) 등의 표현이 함께 언급되었다. 

K:   (R: 외양적인 스타일상 저 선배 스타일이 참 멋지다 생각한 사

람 있었어요?) 체격이나 그런 게, 키가 크고 하니까 수트가 잘 어

울리는 분이 계시긴 하세요. 근데 그분은 별로셔서... (중략) ... 처

음에 봤을 때 이미지는 사람이 영화배우로 치면 조인성이랑 장

동건 같이 잘 생긴 분에게 처음엔 확 끌리긴 하지만 사람이 계속 

매일매일 보다 보면 또 다르잖아요. 매일 사무실에서 마주쳐야 

하는데 이 분이 성격이 안 좋으면 말도 잘 건네지 않게 되고 사

람이 다 똑같은 거 같아요.

Hwang과 Lee (2019)가 사회적 매력의 요소 중 하나로 제안한 

활력 요소는 ‘대화 시 상대방의 눈을 잘 맞추는 시선처리(연구참

여자 A, E, F, G, M, N, P)’나 ‘상황에 적합하며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 나가도록 하는 보디랭귀지(연구참여자 A, B, F, H, P)’등을 

포함하는데, 이는 상대를 편하게 만들어 주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

졌다. 특히 ‘에너지 넘치고 활기 있는 사람’(연구참여자 A, C, E, 

P), ‘활기찬 기운으로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사람’(연구참여자 B, 

F, H, J)에 대해서는 좋은 인상을 가진다고 하였다. 

I:  특히 사람을 많이 대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필요하고 사람에

게 호감을 갖고 할 땐 당연히 이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

면 대화도 소통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일반

적인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H:  우스개 소리로 남편이랑은 예쁘고 잘 꾸미는 애들이 일도 잘 한

다는 말을 하거든. 그게 외모만 지칭하는 게 아니예요. 밝고 긍정

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하는 애들. 그

런 애들이 예쁜 애들이거든요. ... (중략)... 일단 나는 밝고 긍정적

인 애들을 좋아해. 그게 분위기를 확 바뀌게 하거든. 한 명이라도 

다운되고 어두운 애들이 있으면 그 분위기를 또 따라가고...

한편으로 시선처리나 보디랭귀지는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하

고, 특히 보디랭귀지는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언급

도 있었다(J, K). 또한 이러한 요소들이 성적인 어필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소통을 위하

여 보디랭귀지를 과장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언급되었다(S). 

J:  얘기할 때 소통이 되어야 하니까 시선처리가 아주 중요하죠. (R: 

제스처는 어떻게 중요할까요?) 과하지 않게 해야죠. 최대한 낮추

는 자세로.

K:  시선처리는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바디랭귀지는 자칫 잘못하

면 저도 좀 얘기할 때 손을 쓰는 편이기는 한데, 이게 자칫 잘못

하면 상대방이 정신이 사납다거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

문에 그건 좀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S:  이야기를 할 때 바디랭귀지, 이런 것도 특히 공감이 많이 필요하

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모션을 크게 하는 편이에요. 

사회적 매력의 또다른 요소, ‘사회적 기술’도 중요하다고 보았

다. ‘상대를 존중하며 대하거나’(A, G, I, S), ‘공과 사의 구별’(B, 

E, M),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SNS활동이나 전화매너(A, E, F) 

등의 ‘대인매너’ 또는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의 기본 예절’(A, I, 

J)이나 회식자리에서의 에티켓(E, F)과 같은 ‘테이블 매너’ 등은 

적절한 정도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반면 ‘매너가 너무 좋은 사람

은 오히려 신뢰를 주지 않을 수 있다’(P)고 하기도 하였다. 

A:  전 인터뷰를 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인터뷰를 하러 주로 명사 분

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 정도로 중요하겠구나 느낀 게 말을 굉장

히 유창하게 잘 하시고 보여지는 것도 제가 생각한 그리는 이미

지에 너무 맞아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인터뷰를 하러 가면

서도 기대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갔는데 막상 보여지는 매

너. 그 인터뷰 바깥에서 보여지는 행동들을 봤을 때 어 이거 뭐

지? 속칭 깬다고.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 (중략)... 다른 거보다 

사회적인 매력에서 대인매너나 테이블매너 굉장히 중요하다 생

각해요. ... (중략)... 전 제발 [사람들이] 사회적 매너를 좀 장착했으

면 좋겠어요.

P:  네,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 (중략)... 패션은 너

무 매력적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다 끝나고 자리를 뜨

는 자리에 정리정돈을... 의자를 원래대로 한다든지 정돈하고 그

렇게 가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냥 가는 사람은 틀릴(sic.) 것 같아

요. ... (중략)... 아무래도 [제가]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어, 

되게 멋쟁이다.’ 그런 매력이 느끼겠지만 아무래도 호감이 먼저 

가는 게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 매너? 매너와 

‘아, 이 사람 진짜 정말 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속 안의 정말 

매력적인 그런 부분.

대체로 사회적 기술은 인성과 배려 등과 연관되는 것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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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되고 있었다(A, F).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것이 사회적 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는 견해가 

컸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 매력 요소들은 모두 필요하고 중요하다

고 인식되고 있었다. 

G:  제가 생각했을 때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중요

해요. 안 중요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사회 초년일 때에는 신체

나 패션이 많이 중요했겠죠. 활력이나 사회적 기술은 왜 중요한

지도 모르고, 사람을 많이 안 대해 봤고 일도 많이 안 해 봐서 경

험을 많이 안 해 봐서 그게 중요한지 몰랐겠지만 좀 나이가 들고 

직급이 될수록 이제 신체나 외모적인 건 좀 많이 사회생활을 해

서 갖춰서 있을 거고... 

3. 직장에서의 외모 기대와 외모 관리 행동

1) 직장에서의 외모 기대

직종 또는 직무에 따라서는, 대인 업무가 많은 업무에 종사할

수록 외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대면접촉이 많은 직무거

나 소위 전시형 업무(display work)에 관여하는 아나운서, 은행

원, 호텔리어, 또는 판매직 등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외모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편이며 입을 수 있는 옷의 색상과 액세서리의 크

기까지 명시화되어 있다고 하였다(G, J, K, Q, S). 그리고 그러한 

규제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엄격하다고 하였다(S). 이러한 직

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은 외모의 중요성에 대해 내면화하고 있

는 경우가 많아 외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직업적

인 이유로 타인의 외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

였다. 예를 들어 네일리스트인 J의 경우, 네일리스트로 일하게 된 

이후로 다른 이들의 손에 눈길이 간다고도 하였다. 또한 아나운서

나 패션업계와 같이 외모가 직접적으로 직업과 관련되는 역량(소

위 BFOQ)으로 여겨지는 경우 외모 관리에 대한 압박은 매우 노

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A, H). 

S:  첫 번째 회사는 보수적이라서 색깔이나 뭐 다 규제를 했는데 두 

번째 회사의 경우는 똑같은 호텔인데도 규제를 덜 하는 편이었

어요. 그랬는데도 남성 같은 경우는 쓰리버튼 안 되고 정장 뭐 

이런 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넥타이 색깔까지 규제

한다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냥 깔끔하게 단정하게 하라고 했는

데, 여성에게는 액세서리 길이, 귀걸이 길이, 팬던트 크기, 그 다

음에 아주 세세한 것까지 막 하니까 이건 조금 규제가 심하지 않

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죠. 

A:  PD가 얘기해요. OO씨 요즘 좀 마음이 편한가 봐. 얼굴 달 떴다.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의상팀 실장님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가져올 옷 없어. 그렇게 끊임없이 체크를 받으니 쉽지 않죠. ... (중

략) ... 시작부터 얼굴 달 떴네, 너 웃지 마라 단추 터지겠다 이런 

얘기 들으면 몸도 위축되지 않겠어요? 

H:  우리는 패션 회사니까 외모를 어느 정도 안 볼 수가 없는거죠. 

자신을 예쁘게 꾸미는 걸 아는 애들이 예쁜 옷을 만들고 좋은 아

이템을 가져올 수 있거든. 

K:  제가 신입사원 땐 윗분들이 그런 걸 많이 터치하셨거든요. 화장

부터. 전 들어갔을 땐 화장을 거의 안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여자 선배가] 화장품을 선물해 주시면서.. 왜냐면 창구에서 손님

을 응대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너무 민낯으로 있으니까 보기

가 그렇다고 화장품을 선물해 주셔서 그때부터 화장을 하기 시

작했거든요. ... (중략)...요즘은 아가씨들이 워낙 알아서 잘들 하니

까. 옷도 예쁘게 입고 출근하고, 요즘은 워낙 패션에 관심이 많으

니까 그런 건 없는 거 같아요. 

G: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 만날 때. 호텔을 다니지만 출퇴근할 때 여

자들간의 신경전도 있고... 뭘 입었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나를 바

라보는 가치나 또 그런 선입견이 틀려질 수 있으니까 옷을 어떻

게 입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외모가 중요한 직업이 아닌 전문직에서도 여성의 외모에 대해

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T). 특히 남성 직원의 비율이 

높은 직장에서는 소수인 여직원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과 규제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F). 

T:  (R: 사람들이 여성들에 대해 기대치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모습

을 기대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참 개인별로 다른데 적어도 

그냥 지나가지는 않는다. 평가를 꼭 한다는 얘기죠. 저 사람은 옷

을 잘 입는다, 못 입는다. 소박하게 입는다 화려하게 입는다 꼭 

한 마디씩은 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잘 입는 남자는 별로 없

고 오히려 잘 입으면 욕을 먹고. (R: 어떻게?) 별로 좋게 안 보죠. 

너무 좀 멋을 부린다. 근데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에요. 너무 멋을 

부리는 것은 좋지 않게 보는 것 같아요.

F:  남녀의 비율을 따지면 거의 95 대 5. 여자가 너무 없기 때문에 

어떤 여직원이 무슨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그럼 남자들이 많

이 관심사에 오르내리잖아요. 예를 들어 노출이 심한 옷차림이

다 그럼 직장에선 같은 여자로서 꼴불견이다 말하기 뭐하지만 

저 옷은 좀 아니지 않나... (중략) ... 우리 팀에 서무 보는 여직원인

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보이시하고 너무 힙한 스타일로 입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다 누가 한 번씩 쳐다보고 다른 팀에서 얘

기를 할 정도인 거예요. ... (중략)... 나도 좀 봤을 때 저 스타일은 

아니지 않나, 그런데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중략)... 우리 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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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번 야, OO아, 근데 너는 옷이 그게 뭐냐, 선머슴아도 아니

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애가 면바지를 한 번 입고 왔더라고요. 그

래서 그때 제가 폭풍칭찬을 해줬지요.

그러나, 이러한 외모규제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변화하고 있음

을 지적하기도 하였는데(K, M), 특히 판사 M은 세대에 따른 차이

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는 젊은 판사

들이 지나치게 노출한다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하여 마

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지만, 그들의 복장이 업무에 방해가 되지

만 않는다면 차이를 인정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오히

려 나이가 많은 분들 사이에서 외모에 대해 언급을 하거나, 이성

으로 대하려는 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준다고 하며, 그만큼 직장 

내에서도 문화가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M:  아, 그런데 요즘 그런 걸 존중해 주니까 그분들한테 조심을 시켜

요. 그래서 그 윗분들을 조심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오해받을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을, 여자로 

못 보게 하는... 그런 교육을 그분들한테 시키지 이 어린애들한테 

네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시키지는 않더라고. 요즘 문화는... 저

는 얘를 단도리(sic.)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저를 신고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가 그

렇게 됐죠. 옛날에는 불러서 뭐라고 했을 텐데.

2) 여성적 매력의 효과

한편, 직장에서 여성으로 보이는 것, 또는 성적 매력을 갖는 것

은 처음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대체로 업

무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출중한 외모 또는 여성적 매력 등은 

오히려 제대로 된 업무역량 평가에 방해가 된다고도 하였다(A, 

M, N). 이는 미국의 초임 직장 여성들이 지나치게 여성적인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Tazzyman (2020)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T:  [여성적으로 매력을 갖는 게] 처음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

데, 긴 안목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성으로서의 매

력을 가진 사람이 비즈니스나 승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

데, 궁극적으로는 괜찮은 여성? 괜찮은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

요. 기본적으로 실력도 가지고 있고 당당하고. 쉽게 말해서 성격 

좋은 사람? 처음이야 물론 예쁜 여성이 눈에 확 띄겠죠. 그런데 

결코 그런 관계가 오래 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수수하더라도 

말을 하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태도나 실력을 보여주면 그 이

후의 관계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 (중략)... 아주 찰나 정도? 

첫인상 정도지 그게 관계를 이끌어 간다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요. ... (중략)... [직장에서 여성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중성적으

로 보이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그게 더 불편하지 않나. 프로젝트를 하거나 출장을 갈 

때 공연히 여성성을 돋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이 불편

해 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

요. 여성도 여성으로 느끼지 않게 남자도 남자로 느끼지 않

게. 보통 다 그래요, 근데.

P: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집중해서 일을 해야 그 결과들이 잘 나올 

수 있는 건데, 갑자기 잘 생긴 사람 뭐 어떤 애, 어떤 애, 그러면 

일이 분산이 돼요. 집중을 할 수 없어요. 좋은 건 아니예요. 그게 

만약에 영업직이다. 그럼 좋겠지요. 왜냐면 영업을 해서 오더를 

따오니까 그건 상당히 좋은 거지만, 내부적으로는... 글쎄요. 전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 (중략)... “해 줘”, “아우~ 해 주세요” 

여기서 후자를 더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장점을 갖고 활

용을 할 수 있는 거죠. ... (중략)... 여자라는 것과 일을 더 잘 되게 

결과를 빨리 얻기 위한 활용을 하는 거지, 여자로 보여서는 절대 

안 돼요. 정말 프로들 세계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중요하진 않죠. 

... (중략)... 일은 프로로. 그러니까, 일이라는 사회적인 부분에 대

해서는 프로가 되어야 하는 거지 여자로서 하면 그건 서로 이용

만 당하고 절대 좋은 게 아니예요. 

또한 화려한 옷차림도 업무에는 도움이 안 되며, 심지어는 방

해가 된다고 하기도 하였다. 화려한 차림은 주목을 끌게 되는데, 

그것이 일을 방해하지는 않더라도 업무환경을 산만하게 만든다고 

보았다(S, T, P). 

S:  저희 회사에 정말 화려한 분이 있어요. 완전 눈에 띄어요. 완전히 

색깔도 원색에다가 디자인도... 하 저런 디자인 어디서 구했을까 

할 정도로 대게 아방가르드한 디자인으로 해 오고 계신 분이 있

는데, 사실 그게 엄청나게 퍼포먼스를 좌우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미지를 많이 좌우하고 실제 그 사람의 성격도 굉장히 특이한 

거죠. 저게 저 사람의 개성을 반영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요. 그분을 보면... (R: 그게 업무를 하는 데 방해가 되

거나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방해는 안 되는데, 주목을 많

이 끌죠.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 강사라거나 그런 사람들은 주목

을 끌어야 하는데, 그분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살짝 오해

를 받으시기는 해요. 

P: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 화려한 게,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

을... 통상 하죠. 좋은 건 아니예요. (R: 왜 그럴까요?) 일이 산만

하죠. 예쁜 애들이 있다, 치마를 짧은 것을 입었다, 집중이 안 돼

서 일을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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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나치게 출중한 외모 또는 화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새로 오는 경우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S, N). 뿐

만 아니라 외모를 이용하여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여성들

에게 사용되는 ‘바디 마케팅(body marketing)’이라는 표현이 있

다고 하였다(S). 실제로 매력적인 외모를 이용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 내고자 하는 여성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표현들은 외

모가 출중한 여성들의 성과를 평가절하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

을 것이다. 

S:  팀어시스턴드 쪽에 있는 팀들이 이렇게 보면, 너무 외모가 출중

한 그러면 살짝 경계를, 특히 뉴커머를 같은 경우 경계를 하는 

느낌, 근데 그 친구가 다행히 그 여자들 사이에서 좀 착하게 내

지는 말 잘 듣는다 싶으면 그때서야 경계를 푸는, 그런 것 좀 있

었죠. ... (중략)...게다가 특히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

람일수록 더 경계를 하는 거에요. ... (중략)... 편견을 갖고 싶지는 

않지만, 그 여자들끼리 있는 그런 집단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 

(중략)... 나중에는 다 잊어버리지만...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요.

S:  게다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디 마케팅을 한다는 말이 있

어요. ... (중략)... 클라이언트가 남자였을 경우에 여성적인 매력을 

발산을 해서 접근을 한 다음에 원하는 걸 쟁취한다. 그런 용어들

이 있거든요. 그냥 사람들끼리 쓰는 용어들... 근데 조금 손버릇

이 살짝 좀 그렇다거나 그러면 ‘쟤 혹시?’ 이런 말을 하죠. 바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그런, 여성들한테, 그런 게 

있죠.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지나치게 외모가 출중한 여성 또는 여성

적 성향이 강한 여성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남성들뿐 아

니라 여성들 사이에서도 존재함을 지적하였으며(M, N), 이러한 

경향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N). 

M:  너무 여성스러운 이미지. 그렇죠. 그러면 동료로서는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어떻게 드러내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옷차림과 외모

를 드러낸다고 하면 그게 본인의 능력을 반감시키는.. 능력 외에 

외모나 이런 것으로 평가하게 되니까 좀 안 좋은 점도 있긴 하

죠. 사실.

N:  ‘나경원 의원이나 그런 분들은 되게 안 됐다.’ 되게 훌륭한 사람

이거든요. 그게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서

울시장 선거 나왔을 때, ‘피부과에서 1억 썼다’ 이러니까 이제 

‘완전히 아니다’ 바로 편견을 가졌거든요. 그니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때, 초선을 할 때, 뭐 이런 때까지는 도움이 돼요. ... (중

략)... 이제 근데 그 다음에는 외모로 판단을 받거나 그렇게 평가

가 되는 거는... (중략)... 그냥 딱 그냥 얼굴, 이것부터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러면 하...이제 좀 그만 좀 하지. 그게 되게 기분 

나쁜 거거든요. 

3) 외모 관리 행동

유니폼을 입거나 전시용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옷차림에 대한 규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평소에는 편안한 옷차림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평소

에 캐주얼하게 입는 경우에도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중요한 미팅

이 있을 때에는 수트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는다고 하였으며, 가

장 격식을 갖춘 차림은 스커트와 재킷, 굽이 높은 구두를 신은 차

림으로 표현되었다(A, C, E, L, M, N). 판사 M은 법원에서 격식

을 갖추는 보수적인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여성적인 의

복 요소’인 치마와 높은 구두를 착용하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된

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성적인 매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

니라 ‘격식’ 또는 ‘정장’의 정의에 여성적인 면이 포함되어 있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양에서도 1950년대 이전

에는 여성들이 직장에서 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이 금기시되었던

(Lennon et al., 2017) 경향이 보수적인 상황에서는 이어지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L:  어떤 제약은 없는데 그 적절감은 갖춰야 해서... 남자들 수트에 

상응할 수 있는, 예... 그래서 그냥 지금 너무 더워서 안 입지만 

보통은 재킷에 스커트... 

E:  외근을 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통번역이니까 외국에서 

높은 손님이 온다거나 그럴 땐 좀 더 복장을 갖춰서 스커트 정장

을 입는 편이고...

M:  통상적으로 아직도 조직에서는 여자라고 하면 공식적인 모임에

서는 적절한 구두와 뭐 핸드백과 치마와 이런 것을 입어주는 문

화가 있으니까... (중략)... 재킷을 입고...

연구참여자들 중 비서직으로 일하는 C와 I에 의하면 그들

은 “비서룩”의 착장을 요구받는데, 이는 스커트 정장에 블라우

스와 스틸레토 힐을 신는, 좀 더 여성성이 강조되는 착장이다. 

Damhorst 등(1999)은 미국의 경우 비서의 복장은 편안한 원피스 

등 여성적인 특성을 지니며 이처럼 자유로운 비서들의 착장이 경

직되고 절제된 관료들의 비즈니스 수트와 대비되어 남성관료들의 

권위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비

서룩은 여성적이나 경직된 정장스타일로, 비서의 역할에서 전시



116 | Vol.61, No.1, February 2023: 103-122 www.her.re.kr

이윤정·이고은·이민선

Human Ecology Research

(display)의 기능이 더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C:  [비서룩은] H라인 스커트에 블라우스에... 그냥 스틸레토 힐에... 

변화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입느냐... 

직급에 따라서는 관리자급으로 올라갈수록 외모에 신경을 쓰

게 된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관리자들의 경우 ‘선임이

나 대표의 옷차림에 따라 사원들의 분위기가 달라진다(H, P)’거나 

‘윗사람의 스타일이 신입의 표본이 된다(B, E, F)’ 등으로 자신이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의식을 하여 자신의 취향대로 입기보다는 

사회에서 직급에 대해 요구하는 옷차림을 갖추는 모습을 볼 수 있

었다. 

G:  ...나이가 들면서 직급이 올라가니까 직원들이 나를 볼 때 같은 

위치로 바라봐야지 청바지라든지 찢어진 바지라든지 이런 걸 입

고가면 상사로 안 보일 수 있을까봐 그런 건 신경 쓰는 편이에

요. ... (중략)...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직급이 높으면 밑에 직

원들한테 의식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캡틴은, 저 매니저는, 나이 

차이가 그래도 10년 이상 나니까, 밑에 직원을 봤을 때 격에 맞

는 옷을 입어야 하고 아무래도 의식을 하고... 윗사람도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H:  패션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보여주는 비주얼이 커요. 그

리고 직급에 맞게끔 옷 입는 것도 중요하고 TPO에 맞게, 내가 회

사를 너무 편하게 가면 애들이 금방 편해져요. (R: 관리자가 편

하게 입고 가면?) 그런 부분이 별로 좋아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래서 되도록 정말 편하게 작업하지 않는 한 되도록이면 갖춰 입

으려고 해요. (R: 갖춰 입는 것의 기준은 어떤 건가요?) 어느 정

도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메이크업을 하고 

너무 캐주얼하게 옷을 퍼지게 입지 않으려고 하는 거. 재킷을 좋

아해서 되도록 재킷을 입으려고 하고...

E:  일단 대리에서 과장을 달았을 때 그때 머리가 길었거든요. 머리

를 좀 잘라야겠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회사에 과장 이상인 분들

은 머리가 긴 분이 많이 없었어요. 나이도 많이 있고 여자가 많

진 않지만 나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고 뭔가 그래서 지금 생

각하면 안 그래도 됐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내가 

그 분들에게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R: 그래서 실행으로 

옮겼나요?) 예. 

C:  [직급이 올라가면서] 차이가 있지요. 처음엔 완전한 수트는 아니

었거든요. 원피스나 상하의 귀여운 A라인의 스커트나 그런데 거

기서 A라인이 H라인으로 변하고 거기에 컬러감도 좀 모던해지

고, 거기에 어떻게 포인트를 주느냐 차이로 넘어간 것 같아요. 가

방이나 슈즈나...

L:  [처음에는] 면티도 입고... 그러다가 조금 나이가 들면서 너무 어

린애들이랑 똑같이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차이를 좀 두게 되는, 

단가도 조금씩 올라가고, 너무 오버하지 않으려고 하고, 재질 같

은 것을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M:  그 상황에 맞춰서, 내 직급에 맞춰서 맞는 것을 입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커지기는 해요. 

또한 직급이 높고 관리직으로 갈수록 업무가 이루어지는 직장

의 환경에서 눈에 띄는 외모는 방해요소가 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시간 또는 노력의 소모를 유발하기 때문에, 가급적 배제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H, P). 그러나 직종에 따라서는 직급

이 올라가면서 더 편하게 입는다는 경우도 있었다(B). 

B:  오히려 초임 때 더 갖춰 입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재킷 입고 다

녀야 하는 줄 알고 재킷 입고 다녔고, 검은색 재킷에 흰 블라우

스, 검은 치마 입고... 이제는 시대도 바뀌고 그런 정장을 요구하

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더 편하되 직장생활에 맞는 옷을 고르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피부관리 또는 체형관리 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하였고,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경우도 많

았다. 특히 외모가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월 100~300만원에 해당하는 외모 관련 지출을 한다고 응답하여 

외모가 중요하지 않은 직업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가 강조되는 직업이 아니어서 외모관리

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지 않은 직업이더라도 “전문직 여성으로 

보이기 위해서 외모를 관리해야”(B)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

었다. 

A:  저는 남성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사람 자체로서 아름다움을 풍겼

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와, 저 여자 되게 예쁘다 옷 되게 잘 

입었다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분위기 있다라든가 저 사람 되게 매

력적인 것 같다라든가 그건 성별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요. 그런 욕구가 생기죠, 갈수록 더. 

A:  내가 무릎 나온 트레이닝을 입고서도 자신 있을 수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자라면 내가 내 스스로 아름다

움을 느꼈을 때 자신감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아름다움 말고 내가 나 스스로 봤을 때 내 자존감을 높

일 수 있는 거라면 전 그 일을 계속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

요. .... (중략)... 사람을 볼 때 ‘우와 저 사람 진짜 비싼 신발 신었어’

라고 보지 않고 ‘저 사람의 구두가 되게 잘 닦여 있다’ ... (중략)... 

날 스스로 잘 가꾸는 느낌. 그, 체형과 뚱뚱하고 마르고 얼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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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나고 잡티가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잘 정돈된, 스스로 

나를 잘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중요해서...

J:  (R: 외모를 관리하고 나서 듣는 평가들이 본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시나요?)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겨요.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을 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대체로 체중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였으나, 체중관리는 노력해

서 쉽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패션 또는 피부나 헤

어관리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연구참

여자들이 외모 관리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경우 성과가 있다

고 답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부족하여 원하는 만큼 

충분히 외모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A, B, H, I, K, L, 

M, N, S, T). 

B:  지금은 체중관리에 가장 치중하는데... 항상 체중관리에 치중하

는 것 같아요. 

F:  체중이 제일 신경이 쓰이는데 신경만 쓰지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내가 매일 하는 건 메이크업이니까, 화장을 안 하고 나가 

본 적이 없어요. (중략)... 체중은 어떻게 노력으로 안 된다면 메이

크업과 패션은 마음만 먹으면 다 되잖아요. 다이어트는 안 먹는

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살이 찌면 찌는 대로 내 패션을 바꾸

면 돼요.

L:  일단 신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체는 금방 바꿀 수

가 없으니까 옷이 제일 빨리 금방 바꿀 수 있으니까 옷을 신경 

쓰려고 해요. 그 다음에 헤어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

체고, 관리하는 것은 그 다음에...

4. 신체 이미지 경험

전반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응답을 보면 긍정적 신체 이미지

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연

구참여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남성에게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어필

하려는 의지는 줄어든다고 하였다. 특히 가장 중요한 계기는 결혼

과 출산인 것으로 나타났다(B, J).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나이가 

들더라도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

였고(I, K, L, M), 많은 경우 이는 남성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K, 

L, M). 한편 외모관리는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이기도 하지

만, 자신을 돌보는 활동이며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

다(I, N).

I:  (R: 이성에게 여성으로 아름답게 보이고 싶다고 생각하는 정도

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달라질까요?) 나이가 들어도 상관 없

다고 생각해요. 그 나이대만이 갖는 매력이 있으니까... 나이와 

직급과 상관 없는 매력인 것 같아요. ... (중략)...전 자기만족에 있

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자라면 자기 외모를 가꾸고 꾸미

는 게 기본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행복하지 않나요?

K: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이왕이면 매력적으로 보이게 자기가 할 수 있

다면 하는 게 좋다고 봐요. (R: 그럼 언제까지?) 사람이 자기 몸

이 허락하는 한. 아파서 이거 하는 것도 귀찮아 저거 하는 것도 

귀찮아 하지 않을 때까진 그럴 것 같아요. 

N:  너무 오버해서는 아니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관리하

고 사랑하고 하는 거니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략)... 사

회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겨난 외모의 변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체중의 증가를 꼽았다. 특히 30대 여성들의 경우 출산 

이후로 체중에 늘어나는 문제에 대한 염려도 자주 언급되었다(A, 

B, E, F, G, Q). 또한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에 대한 염려로 지속

적인 피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C, G, H, J, Q, 

S). 그러나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10년 또는 20년 전의 자신에 비

하여 현재의 모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를 들자면, 

그때보다 세련되어졌다, 안정감이 생겼다, 자신감이 생겼다는 등

의 표현을 하였다. 또한 불안정했던 과거에 비하여 안정적인 현재

의 상태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C:  (R: 10년 전 모습이랑 지금 모습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때

보다 약간 살이 늘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좀더 안정된 이미지. 그

때는 뭔가 어설픈 이미지도 좀 있었던 거 같은데 뭔가 노련한 이

미지도 생기지 않았나. (R: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예. 긍정적이

라 생각해요. (R: 그럼 좀 더 내려가서 20년 전이라면?) 아무래

도 어린 나이니까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이 

들어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땐 뭔가 어렸지

만 촌스럽고. (R: 그럼 그때의 모습과 지금 모습은 노련함과.) 풋

풋함과 노련함의 차이. 

A:  미혼이었다가 기혼이 됐고. 아이 엄마가 됐고 체중이 많이 늘었

고 주름이 생겼죠. (R: 긍정적인 변화라고 느껴요? 부정적인 변

화라고 느껴요?) 이렇게 객관적인 기술을 한 것만으론 정말 부

정적인 변화인데요? 긍정적인 변화도 있긴 해요. 예전엔 체중계 

눈금에 되게 민감했고 내 옷 사이즈에 되게 민감했는데 그걸 초

월했다고 하나. 지금은 중요한 게 신체 사이즈나 몸무게에 있지 

않고 아 내 분위기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해

서 포커스가 좀 달라진 건 긍정적인 변화라 생각해요. (R: 더 돌

아가서 20년 전이라면. 갓 스물.) 그때보단 지금이 나은 거 같아



118 | Vol.61, No.1, February 2023: 103-122 www.her.re.kr

이윤정·이고은·이민선

Human Ecology Research

요. 물론 사람들이 그때는 싱싱하고 푸릇푸릇 하고 예뻤다 하면 

지금은 그런 모습은 전혀 없지만 마음의 변화나 보여지는 거나. 

E:  몸무게가 많이 다르고. 마음의 변화는 많이 여유로워졌어요. 그 사

이 결혼도 했고 아기도 낳고. 10년 전이면 나 자신밖에 몰랐고 나 

꾸미고 나 일하고 나 휴가 가고 이런 생각만 했다면 지금은 일도 

하면서 가족들도 챙기고 좀 여유로워진 거 같아요. 몸도 마음도.

I:  일단 그 당시는 아이도 없을 때고 결혼을 막 했을 때니까 외형적

인 모습이나 마음적인 모습도 심리적인 모습도 되게 많이 달라

졌을 거라 생각해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편해졌을 거라 생각

하고. 그 나이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변했다 생각해요. 전 지금 

상황에선 제 모습이 낫다고 생각해요. 

G:  [10년 전 모습과 지금의 모습엔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

아요. 항상(직장에) 다니니까 계속 꾸미게 되고 그 다음 관리를 

하니까 오히려 나이가 드니까 그 나이에 맞는 드는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R: 20년 전과는) 차이가 나겠죠. 그때는 부모 그늘 

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도 타 쓰는 입장이고 경

제적으로도 개인적으로 풍요롭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생기기 쉽지 않고 상대방을 대할 때 사람 상대를 많이 안 하고 

학생 신분이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내적인 갖춰짐이 적지 않았

을까 싶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J:  (R: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사이즈가 커졌다. (R: 신체 사

이즈가. 그럼 그런 변화를 부정적으로 느끼나요?) 아니오 이제 

받아들였어요. (R: 받아들였다는 건 부정적이긴 한데 그래도 지

금은 내가 잘 받아들였다는 의미인가요?) 네. (R: 그럼 신체적인 

사이즈 말고 변화된 게 없어요?) 아무래도 옷 입는 스타일이 그

때는 아가씨여서 한껏 꾸미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편한 게 좋

아요. (R: 20살 때와 지금이 사회적 매력이 언제가 더 매력적으

로 보일까요?) 당연히 지금이죠. 그때는 학생이었고 지금은 직장

을 다니고 있고, 그때는 그런 사회적인 여성에 대한 관심도가 전

혀 없었으니까 지금이 훨씬 더.

K:  10년 전엔 애들이 어렸으니까 애들 위주로 애들을 데리고 다니

기 위해서 정말 편한 옷. 아침에 어린이집에 애를 맡기고 해야 

하니까 애를 안고 가야 하잖아요. 내가 세미정장 구두 신고 이게 

안 되니까 편하게 청바지. 아이 위주로. 근데 이제 아이들이 컸으

니까 애들보다는 제 위주로 가는 거 같아요. 패션도. (R: 그럼 그

게 10년 전에 비하면 더 긍정적이신 건가요?) 그때는 입고 싶은 

옷을 제대로 못 입었으니까 지금이 더 낫다고 봐야겠죠. 

연구참여자들은 외모에 대한 역할 모델로서 여러 다양한 사람

들을 언급하였다. 일부는 김희애, 전인화, 김남주, 소이현, 한고

은 등의 연예인(B, G, K)이나 인플루언서(A)를 언급하였고, 일부

는 주변인들을 언급하였는데, 주변인의 경우 주로 본인만의 스타

일을 가지고 있어서 세련되게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언급되

었다. 또한 그들을 매력 있게 여기도록 하는 요소로 외모뿐 아니

라 인성, 카리스마, 분위기 등 내면적 요소를 함께 언급하는 경우

가 많았다. 

C:  선배 중에 있어요. 같은 일을 하는 상사인데 그 여자 분은 나보

다 나이가 있으신데 되게 스타일이 세련되고 수트를 입었을 때 

멋있게 잘 소화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 (중략)... 유행을 따

른다기보다 자기 스타일을 잘 찾아서 입었던 것 같아요. ... (중

략)... 그 분은 외면에선 카리스마가 있는 스타일인데 그 스타일

을 내면에 있는 스타일을 외면으로 잘 나타낸 것 같아요. 되게 

세련된 느낌. 노멀하면서 컬러감이 옷을 입더라도 굉장히 미니

멀하게 모던하게 매치를 하고...

L:  내가 조금 지위가 있으신 여자분들, 다른 업계분들을 만나보면 

외모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약간 촌스러워 보여도 되게 자신감

이 있는, 말 잘하시는 분들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좀 가까이 하

고 싶고, 예 그래서 자기 내적인 바탕이 된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편 50대인 T는 나이 많은 여성으로서 어떤 모습을 갖추는 것

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케이스가 많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

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나이 들어서까지 직장을 다니는 것에 대해

서도 좋지 않은 사회적 시선이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L). 

T:  이제 항상 고민을 하는 게 남자들은 계속 나이가 들어도 그 모습 

자체로 사회 생활을 하는 것에 무리가 없거든요. 항상 사회 생활

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여성들은 사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됐잖

아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별로 없는거에요. 그래서 나이 많은 여

성들이 어떻게 되어야 바람직한 직장 여성인지에 대한 인식 정

립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남

자들처럼 흰머리를 그대로 내놓고 나이가 있는 대로 보이고 다

니는 게 과연 이런 게 스테이터스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인가. 아닌 것 같아요. 의복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다른 부분은 

관리를 해야 한다. 

L:  나이 든 여성들이 [직장에] 늦게까지 다니는 것도 뭐 안 좋게 보

더라고요. 독한 여성이라고... 야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성 리

더십 모임에 가입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대기업 사장하고 이런 여성분들 모임인데 열심히 일하는데 야망

이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말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인식이 있

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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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어떤 직장 여성으로 인식되고 싶으냐는 질문에 대

부분의 여성들은 실력 있는 여성, 일 잘하는 여성,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우선적으로 꼽았다(E, G, H, I, L, M, P). 또는 태도나 인

성을 위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았다(A, C, F, H, J, K). 

전문성 또는 인성에 비하여 외모는 능력 또는 실력을 인정받은 후

에 추가적인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여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임을 

알 수 있다.

G:  아무리 외형적으로 잘 갖춰도 일을 못해, 그럼 정말 보기가 싫

고... 저 사람이 저렇게 가꿔서 뭐하나 내적인 걸 좀 많이 공부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자건 여자건 간에 일

단은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레벨을 내고 나서 자기 목소

리를 내야지 그렇지 않고 하는 건 부당하다 생각해요. 

E:  일을 잘 해야지. 일을 잘 하되,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내 일을 

잘 하면서...

I:  일과 관련해서도 소홀하지 않고, 외모만 치우치지 않고 자기 능

력을 다 발휘할 수 있으면서 외모적인 관리도 소홀하지 않는 사

람이고 싶어요.

L:  예 맞아요. 그냥 일도 잘하고 옷도 잘 입는다라고 보이는 게 좋

은 건데...

P:  예쁘게 하고 그런 거는 전문성을 높여주는 그런 거지. 첫 번째는 

프로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예쁘고 정말 예쁜데 정말 깔

끔하고 단아하고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외모까지 

완벽한 여자구나’ 프로라는 부분이 더 올라가는 거죠.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관리직 직장 여성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의 사

회적 매력 및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과 외모 관리 행동에 대한 개

인적 경험을 외모관리에 관한 비판적 관점, 실용주의적 관점, 긍

정적 신체 이미지 관점을 적용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

로, 첫째, 한국의 ‘직장 여성’의 이미지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

장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둘째, 그들이 사회

적 매력을 어떻게 정의하며, 사회적 매력에 옷 입기와 외모 관리

가 얼마나 기여한다고 보고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셋째, 직장에서

의 외모 기대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외모 관리를 위

하여 어떤 활동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직장 여성들의 신체 이미지 

경험은 어떠한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의 다양한 업종, 직군의 직장 여성 17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NVivo를 이용하여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

석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참여자들은 직장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정체성

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역량 있는 직장인으로서 인

정받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판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들에

게 직장 여성으로서 외모를 관리하는 일이 한편으로는 외모 노동

(Warhust et al., 2000), 즉 직접적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업무 

외의 부가적 노동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아나운서, 호텔리어, 

패션업계 종사자 등은 외모가 그들의 본질적 업무를 위한 역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업적 자격조건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으

며, 전시용 직업으로 간주되어 외모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였

다. 그들은 직장 동료 및 상사로부터 외모에 대한 언어적 통제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에게 외모 관리는 긴장감을 

유지하는 프로패셔널한 직장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아줌

마’로 대변되는 여성에 대한 비하적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신을 구

분하고 문화적 자본을 획득하도록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등 긍

정심리적 측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들은 사회적 매력을 형성하

는 데 있어서 패션과 외모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 했으나, 대부분 활기 또는 사회적 기술 등의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외모는 첫인상을 형성할 때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이미 형성된 관계에서는 활기와 사회적 기술 

등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특히 활기는 사람을 편하게 만들

어주는 요소로서, 사회적 기술은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인성을 보

여주는 지표로서 언급되었다. 또한 사회에서 출중한 외모로 어필

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업무적 

역량과 인성이고, 외양적 매력은 그러한 역량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대표 또는 직

위가 높은 몇몇 여성들은 젊었을 때에는 유행을 따르거나 화려하

게 꾸미는 것에 치중하기도 하였으나, 경력이 쌓이고 직위가 높아

질수록 외모 관리는 화려함과 트렌디함보다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표현하고 전문성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변화되

어 왔음을 보여 주었다. 

이상과 같이 관리자급 직장 여성들의 외모관리에 대한 경험

은 비판주의자들이 언급하는 외모 노동으로서의 측면과 실용주의

자들이 언급하는 역량개발로서의 측면을 모두 보여 주고 있었다. 

즉, 연구참여자들에게 외모는 한편으로 사회로부터의 통제가 가

해지는 지점이었으며 이들은 때로는 외모 노동에 참여해야 하기

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해 주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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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그들이 가진 역량의 일부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또한 전

통적으로 남성 본위의 사회였던 직장의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화

려하거나 여성적인 외모는 방해 요소로 여겨지고 있었다. 외모와 

여성적인 아름다움은 사회적 매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주

목을 끌 수 있게 해주지만, 그 지체만으로는 지속적 효과를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여성들에게 있어서 외모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외모가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있어서 더 치명적일 수 있는 반면,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역할로 간주되어 온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종사하는 여

성들에게 있어서 외적 매력은 오히려 그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매력적인 여성의 경우 소위 ‘미인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회적 역량을 발휘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도 있

다고 보는 인식이 있었으나, 외모가 매력적인 여성은 남성 본위의 

사회에서는 부적절한 요소인 ‘여성성’이 평가절하 받는 근거가 되

기도 하며, 동료들 간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즉, 

Hakim (2010)의 매력 자본에서 성적인 요소들은 사회적 상황에

서는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관리자급 직장 여성들의 외모관리에 대한 산 경험에서 긍

정적 신체 이미지(Tylka & Wood-Barcalow, 2015)를 보여주는 

표현들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인터뷰 대상자였던 직장 여성들

이 외모 관리를 자기 돌보기의 관점에서 보고 있으며, 상당히 긍

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현들이 관

찰되었다. 즉, 그들은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모 관리에 대

한 사회적 요구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매력적 외모를 성취하기 위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일 수 

있는 견해들을 차단하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 만족하며 긍정적으

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외모의 의미에 대하여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기보다는 사회적 매력을 형성하는 데에는 외모보다

는 실력이 중요하며, 외모는 부가적 가치가 될 수는 있어도 우선

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여성의 외모 관리를 자기 돌봄의 관점에서 보고 있었

으며, 직장 여성들은 외모를 중요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나치

게 외모에 집중하는 것을 경계하고, 외모 관리는 그들에게 의무

이지만 한편으로는 권리라고 하며 자신을 위한 활동으로 인식하

였다. 또한 그들의 외모 관리는 적응형 투자의 형태를 보여 주고 

있었으며, 타인의 시각에 대해서도 적절한 필터링을 하는 자세를 

보여 주는 등 내적 긍정성을 소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

의 이러한 내적 긍정성은 자신의 직업적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에

서 오는 자기존중감의 힘일 가능성이 크며, 한편으로는 Tylka와 

Wood-Barcalow (2015)가 연령이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한 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

러나 이들은 여전히 날씬해 보이기 위한 체중 관리에 부담을 피력

하였고,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주요 요소인 신체의 기능 및 건강

의 측면에 대한 감사나 신체 수용 및 사랑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

지는 않았다. 특히 여성으로서 나이가 들 때까지 일하는 것에 대

한 부정적 인식과 직장 여성으로서의 롤모델이 없다는 점은 이들

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로 보인다.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한 정성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직

장 여성들의 산 경험(lived experience)을 여성의 시각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을 갖는다. 특히 비판적 관점이나 실용주의적 관점, 그리고 

긍정적 신체 이미지 관점을 포함한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함으로

써 여성으로서 그들이 참여하는 외모 관리 행동과 신체 이미지 경

험을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직장 여성들은 외

모와 관련된 다양한 감정과 갈등, 경험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직

장 여성들의 외모 관리는 사회적 압력에 대한 순응을 요구하는 외

모 노동의 특성을 반영하는 측면과 사회적 매력의 성취를 위한 실

용주의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긍정

적 신체 이미지 관점에서 직장 여성들의 외모 관리를 이해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10~20년 사이의 경력직 여성들로

서 한 분야에서 일정한 성취를 이룬 여성들로 볼 수 있다. 직장 여

성으로서의 경험과 연령에 따른 변화에 대해 연구하는 데 적절

한 대상자들이었으나, 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는 젊은 신임 여성들

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면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한 자료가 수집된 시기는 COVID-19

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는 점도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COVID-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겪으면서 비즈니스 

현장의 상황에 변화가 발생했을 수 있고, 그간 성역할에 대한 사

회문화적 인식도 변화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

석하고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연구참여자들의 경력과 연령, 직업 

등의 특수성과 더불어 자료수집의 시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경력이 적은 신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COVID-19으

로 인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직장 여성들의 경험에서 긍정적 신체 이

미지의 요소를 찾아볼 수 있었으나, 외모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부

정적 요소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내적 긍정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며, 직장 환경에는 여전히 여성들에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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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신체 이미지를 갖게 할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직장 여성들의 신체 이미지와 자기존중감의 제고를 위해서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선행변수들을 파악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이를 정량적 연구를 통하여 일반화하고 체계화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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